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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보건․복지전공 대학생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 학업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

구를 위해 경상남도 G지역과 J지역 대학에서 보건․복지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임의표본추출방식을 통

해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 자기기입식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229명을 분석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요인과 학업스

트레스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 요인과 대학생활적응 간에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보건․복

지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요인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친구, 가족, 교수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지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스

트레스 정도를 낮추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이다.

■ 중심어 :∣대학생활적응∣사회적 지지∣학업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is aim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s factor of the college students 

who majors in health or social welfare on their college adjustment and whether or not academic 

stress would perform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factor and 

college adjustme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e college students who majored in health 

or social welfare in Gyeongsang Namdo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 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orm us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supports factor and academic stress factor of the college 

students were found to have exe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llege adjustment. 

Second, the academic stress factor was found to have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s factor and college adjust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illustrated that the academic stress factor played a buffering role in the social supports factor that 

affected the college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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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학생활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 자신이 선택한 학교

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여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

해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향후 건전한 직업인 및 사회

인으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과업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

다.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대학생활적응이 매우 

중요한데,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이라는 낯

선 환경 속에서 학업,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

면에서도 대학생활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반

응하고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대학생활에 

전반적인 애착, 호감, 우대감 등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 일반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

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변화와 도전

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2], 개인의 

지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지닌 사회구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효과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에서 경

험하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을 합리적이고 긍정

적으로 해결하여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에 성공적

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이 된다[4].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과제들

을 직면하게 되고 다양한 스트레스와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5].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대학생

들은 학업수행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

립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결과는 졸업 후 직업 선택 및 

사회적 역량과 연관되어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6-8]. 특히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자신감과 학습

동기의 감소, 학업성적 저하 등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적

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9] 효율적인 대

처방식을 통한 학업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10]. 

한편, 개인 내외적인 자원이 부족 할 경우 사회 적응

이 쉽지 않은데,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

미하는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자원

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적응을 돕고, 실패로 인

한 좌절을 극복하게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강

화시켜,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 데 많

은 도움이 된다[11].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 사

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수준

은 더욱 강조 되고 있다[12].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

적 지지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16].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의 경우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된다. 특히 고령사회 도래로 보건․

복지 분야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 속

에서 보건․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성공인 대학생활적

응은 향후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 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 국가고시 준비 등 학업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 따라서 이

들에 대한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활적응은 사회

적 지지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

스에도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알 수 있지만 사회적 지

지, 학업스트레스 변인 각각 대학생활적응간의 인과 관

계들을 설명하고 있고, 이들 변인간의 통합적인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가설적 관계에 근거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보건․복지 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학업스트레스요인이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 인과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나

아가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전공 대학

생의 사회적 지지 향상과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대

학생활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의 이론

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천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이론적 근거

1.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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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

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7].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의 발달을 증진시키며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을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적응을 잘한다고 

평가하게 만들고[18], 대학생들의 성숙함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19].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 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환경 적응력

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20]. 따라서 사회적 지지

가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 수준은 더욱 중요하다[13][14][21].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실제적 대인관계에서 지지를 지각하

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병

리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며[22][23], 대학생을 대상으

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

한 선행연구들[15][16]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지지 하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첫째, Wilks와 Spivey[24]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가 학업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관계를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김건희[25], 김지현[19], 전

원회와 조명주와 나현자[26] 등의 연구에서는 교수의 

지지가 학업 적응도를 향상시켜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

학생활 적응에 긍정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 교수의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서 사회적 적응이 높으며, 

친구의 지지는 정서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송윤종[27]의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 신뢰감 모두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

업 적응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고경필, 

심미영[28]의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는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

을 매개로 정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을

수록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대학생활적응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효주와 정향인[29]의 연구에

서는 간호학생의 지각된 사회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

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 간

의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을 한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

기하기도 한다.

2. 대학생활적응

효과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

출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이 된다[4]. 최근 대학생들

의 적응을 타당성 있는 측정 도구들이 출현함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 이외에도 개인적, 정

서적 적응 및 대학과 목표에 대한 몰입의 측정도구도 

개발되었는데, 국내외 대학생활적응 연구의 다수가 

Baker와 Siryk[30]의 개념을 이용하여 학업적응, 사회

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네 가지 변인으

로 설명하고 있다. 학업적응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며, 사회적 적응은 대학에서 동료들과 학문

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동체로 얼마나 잘 지

내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개인-정서적응은 일반적인 심

리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 문제 등에 대해 측정하고, 대

학환경적응은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

한 대학만족도와 학업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나타내

는 일반적인 적응이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학생 개인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 대인관계, 가족 특

성 변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에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극복과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정신적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31][32].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에

서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효과는 스트레스

가 높은 상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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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스트레스

학생에게 주요하고 특수한 스트레스 중의 하나로 학

업스트레스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학업스트레스

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라는 의미로 학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34]. 김용래, 김

태은[35]는 학업스트레스를 학업과 관련하여 가정과 학

교 또는 사회에서 유발하는 좌절, 갈등, 억압,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라고 정의하였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개인 및 학업과 

관련된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36].

대학생활은 새로운 가치관과 다양한 생활방식의 요

구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와 인간관계 등은 그에 대한 

적응의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37]. 대학생은 전공에 대한 학업적 스트

레스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동료들과의 새로운 

대인관계, 취업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

는데[38], 그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성숙과 

적응은 현재의 발달 뿐 아니라 이후 생활에 까지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 관리가 대학생활적응

에 필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39].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자신감과 학습동기의 감소, 학업성적 저하 등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40],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통한 학업스트레스 관

리가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어야만 스트레스를 완충

시킨다는 결과가 있으며[41],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이 요구하는 대처에 필요한 것들과 잘 부합될 때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잘 일어난다는 연구결과[42]도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전공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지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G지역과 J지역 대학에서 

보건․복지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표본추출방식은 임의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구조

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조사의 의도와 목적을 설

명한 다음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

한 학생은 249명이었으나 내용의 불성실한 정도를 고

려하여 자료 분석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229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37.1%, 여성이 62.9%를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1

학년이 27.9%, 2학년이 48.9%, 3학년이 23.1%를 차지하

였다.

변인 항목 N %

성별
남 85 37.1

여 144 62.9

학년

1학년 64 27.9

2학년 112 48.9

3학년 53 23.1

연령 평균 21.8세(SD=1.64/최소 20, 최대 29)

표 1. 조사대상자 주요 특성

3. 연구도구

3.1 사회적 지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희수, 문승

연[43]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

항으로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수 지지’ 등의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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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수값은 ‘매우 그렇다 5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의 Likert 척도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하위 영역 척도의 내적 일관성 측정 결과, 친

구 지지 Chronbach's α=0.935, 가족 지지 Chronbach's 

α=0.941, 교수 지지 Chronbach's α=0.571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회적 지지는 Chronbach's α=0.855로 나타났다.

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와 Siryk [30]가 제작한 

것을 박범혁과 정영숙[44]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알

아보는 검사로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

항들은 대학의 교육적, 학업적 요구에 관한 학업적응

(24문항),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응

(16문항),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정서

적응(16문항), 대학에 대한 유대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

한 대학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알아보는 대학환경적응(11문항)으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변수값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

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하위 영역 척도의 내적 일관성 측정 결과, 학업

적응 Chronbach's α=0.869, 사회적응 Chronbach's α

=0.825, 정서적응 Chronbach's α=0.842, 대학환경적응 

Chronbach's α=0.838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학생활적

응은 Chronbach's α=0.933로 나타났다.

3.3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박병기와 박선미(2012)가 개발한 45

개 문항을 김빛누리[45]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

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스트레스 영역(성적, 수

업, 공부)을 원천(부모, 교사, 본인)으로 부류하여 각각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생활분야와 인적 자원을 나누어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며, 하위 요인으로 부

모님, 교수님으로 인한 스트레스, 성적 관련 스트레스, 

과제․수업과 관련된 자가 지각 스트레스 등의 3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36]. 변수값은 ‘매우 그렇다 5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의 Likert 척도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각각의 하위 영역 

척도의 내적 일관성 측정 결과, 부모님, 교수님으로 인

한 스트레스 Chronbach's α=0.955, 성적 관련 스트레스 

Chronbach's α=0.946, 과제․수업과 관련된 자가 지각 

스트레스 Chronbach's α=0.939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

업스트레스는 Chronbach's α=0.972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

용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별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관

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관계 분석 및 Baron과 Kenny[46]의 매개역할 검증방

법을 적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점증 

단계는 아래 [표 2]와 같다.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종속변수)

2단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매개변수)

3단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 매개변수→종속변수)

4단계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Sobel test)

표 2. 매개효과 검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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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하에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

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환자의 개인

정보는 비밀로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

하여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최대한 노

력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3.59점(SD=0.507)

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친구 지지는 3.83점

(SD=.686), 가족 지지는 3.97점(SD=.799), 교수 지지는 

2.95점(SD=.595)으로 나타나 가족 지지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교수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값은 3.14점으로 보

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의 평

균값은 학업적응 3.03점(SD=.459), 사회적응 3.21점

(SD=.459), 정서적응 3.09점(SD=.558), 대학환경만족 

3.26점(SD=.638)로 나타나 대학의 교육적, 학업적 요구

에 관한 학업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학에 대한 

유대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대학만족도, 그리고 학업

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알아보는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학업스트레스는 전체 평균값은 2.48점

(SD=.755)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평

균값으로 부모, 교수 스트레스는 2.02점(SD=.783), 성적 

스트레스는 2.79점(SD=.965), 과제, 수업 스트레스는 

2.72점(SD=.846)으로 성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부모, 

교수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사회적
지지

친구 지지 1 5 3.83 .686

가족 지지 1 5 3.97 .799

교수 지지 1 5 2.95 .595

전체 사회적 지지 2 5 3.59 .507

대학
생활
적응

학업적응 2 4 3.03 .459

사회적응 2 5 3.21 .459

정서적응 2 5 3.09 .558

대학환경적응 1 5 3.26 .638

전체 대학생활적응 2 4 3.14 .421

학업
스트
레스

부모님, 교수님 
스트레스

1 4 2.02 .783

성적 스트레스 1 5 2.79 .965

과제․수업 스트레스 1 5 2.72 .846

전체 학업스트레스 1 4 2.48 .755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

2. 각 변인별 상관관계 분석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절대값이 

0.196~0.89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사회적 지지 1

②친구지지 .768** 1

③가족지지 .809** .454** 1

④교수지지 .586** .201** .200** 1

⑤학업스트레스 -.272** -.143* -.242** -.209** 1

⑥대학생활적응 .391** .360** .196** .320** -.624** 1

표 4. 각 변인간 상관관계

3. 각 변인의 영향 관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과 Kenny[4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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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1모형 2모형 3모형

비표준화계수
t

비표준화계수
t

비표준화계수
t

B SE B SE B SE

1단계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325 .051 6.378***

2단계 사회적 지지 학업스트레스 -.405 .095 -4.252***

3단계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198 .043 4.606***

학업스트레스 -.313 .029 -10.803***

R2=.153, 
Adj.R2=.149, 
F=40.677***

R2=.074, 
Adj.R2=.070, 
F=18.080**

R2=.442, 
Adj.R2=.437, 
F=89.106***

 ***p<.001

표 5.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우선,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종

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

=.325, p<.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

회적 지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β=-.405, p<.001). 3단계에서는 독

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독립변인 사회적 지지(β=.198, p<.001)와 매

개변인 학업스트레스(β=-.313, p<.001)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의 Z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Z검증은 p<.05수준에서 

1.96보다 크고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Sobel Test결

과 Z값은 3.96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매

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학업스트

레스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별(친구 지지 가족 지

지, 교수 지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

스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

다. 앞 단계와 동일하게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사

회적 지지 하위영역 각 요인이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친구 지지(β=.188, p<.001), 교수 지지(β=.183, 

p<.001)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지지(β=-.190, p<.01), 교수지지(β=-.210, p<.05)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종속변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 친구 지지(β

=.182, p<.001), 가족 지지(β=-.058, p<.05), 교수 지지(β

=.115, p<.01)와 매개변인 학업스트레스(β=-.321, 

p<.001)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 중 

친구 지지는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친구 지지를 제외하고 가

족 지지, 교수 지지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의 Z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족 지지와 대학생활적

응 간의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 매개효과는 Z값은 

2.714, 교수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영향에서 학업스

트레스 매개효과는 Z값은 2.470으로 나타나 학업스트

레스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대

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에 있어서 학업스트레스가 매개효과가 있으며, 더 구체

적으로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 중 가족 지지

와 교수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

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각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 즉,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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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1모형 2모형 3모형

비표준화계수
t

비표준화계수
t

비표준화계수
t

B SE B SE B SE

1단계

친구 지지

대학생활적응

.188 .042 4.504***

가족 지지 .003 .036 .084

교수 지지 .183 .044 4.170***

2단계

친구 지지

학업스트레스

-.020 .080 -.254

가족 지지 -.190 .068 -2.773**

교수 지지 -.210 .083 -2.515*

3단계

친구 지지

대학생활적응

.182 .033 5.483***

가족 지지 -.058 .029 -1.999*

교수 지지 .115 .035 3.273**

학업스트레스 -.321 .028 -11.544***

R2=.153, 
Adj.R2=.149, 
F=40.677***

R2=.074, 
Adj.R2=.070, 
F=18.080**

R2=.442, 
Adj.R2=.437, 
F=89.106***

 ***p<.001

표 6.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과 대학생활적응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Ⅴ.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

지와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인과관계에서 학업스트

레스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β=.325, p<.001). 또한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 중 친구 

지지(β=.188, p<.001), 교수 지지(β=.183, p<.001)가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405, p<.001). 또한 사

회적 지지 하위영역 중 가족지지(β=-.190, p<.01), 교수

지지(β=-.210, p<.05)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β=.198, p<.001), 학업스트레스(β

=-.313, p<.001) 모두 통계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

지 하위영역인 친구 지지(β=.182, p<.001), 가족 지지(β

=-.058, p<.05), 교수 지지(β=.115, p<.01)와 매개변인 

학업스트레스(β=-.321,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obel Test결과 학업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 중 가족 지지, 교수 지지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한 Crockett[13], 

Schneider and Ward[14], 김종운, 김지현[15], 곽윤경

[16], 김지현[19] 등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

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연

구한 Wilks and Spivey[24], 오지연[36] 등의 연구에서 

규명된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이

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학업스트레스 변인 각각의 

단선적 인과관계 규명에 그친 한계를 넘어 사회적 지지

와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

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상호작

용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대

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그 영향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이라는 결과가 나

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 영역 중 가족 지지와 교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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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

라 그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스트레스를 

감소할 방안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학생이라는 역

할에서 학업스트레스는 당연한 정서 상태일 수 있으나 

친구, 가족, 교수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 활용을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

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학생생

활지원센타 등의 기구를 통해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 

실시, 인간관계 향상 프로그램, 정기적인 교수-학생 면

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영향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 변인이 중재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특히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 중 가족 지지와 교수 지지

의 중재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를 통해 앞서 제

시된 제언방향과 더불어 교수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보

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차원에서도 이 부분

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하위영역

별(친구, 가족, 교수지지) 영향 관계가 규명되었으나 대

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는 그 하위영역별 구체적인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하위영

역별 구체적인 중재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보건․복지 

전공 대학생들이 연구 대상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보건․복지 전공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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